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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중세한국어에서 용언의 활용뿐 아니라 체언의 곡용, 그리고 

형태소 내에서도 비교적 활발히 적용되던 모음조화(Han, 1996; 
Park, 2019)는 근대한국어를 거쳐 현대한국어로 넘어오면서 모

음체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약화되고(Park, 2016) 그 적용 범위

가 제한되어 현대한국어에서는 일부 어간의 활용과 의성의태

어에서만 남아 있다고 보고된다. 그리고 용언 활용에서의 모음

조화도 안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변화를 겪고 있음이 Nam 
(1973)에서 제시된 이후, Kang(2002), Kang(2012), Kang(2016), 
Song & Yoo(2000), Yoo(2000) 등에서 보고되었다[이 외에 수도

권을 제외한 방언에서 나타나는 모음조화에 대한 다수의 연구

들로 Chung(1997), Kang(1996), Park(2003) 등이 있다]. 그리고 

Ha(2022), Hong(2008), Jang(2020) 등에서는 말뭉치 등의 경험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변이 현상을 보였다. 그 변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현대 한국어 용언 활용에서의 모음조화 양상

a. /ᅡ/-모음 어간은 ‘아’형 어미를 주로 취하나 ‘어’형 어미를 

취하기도 한다. 어간 말에 자음군이 있거나 장애음이 있을 

때 ‘어’형 어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b. /ᅩ/-모음 어간은 ‘아’형 어미만을 취한다. 
c. ‘ᄇ’불규칙 어간의 경우 단음절 /ᅩ/-모음 어간을 제외하면 

모두 대체로 ‘어’형 어미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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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단음절 종결 어미의 경우 그 외 어미에 비해 /ᅡ/-모음 어간

에 ‘어’형으로 실현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음성 말뭉치를 활용

하여 이전의 연구에서 제시된 용언 활용에서의 모음조화 변이

가 실제 발화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발화 

자료를 활용하여 비조화형의 발동(actuation)이 모음의 음운 감

쇄 또는 과소 실현에 의해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검증한다. 또한

변이의 양상을 음운/형태적 관점 및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분

석하여 기존의 주장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모음조화의 공시

적 변이 혹은 통시적 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2. 모음조화의 변화 원인

a. 조음적 관점: 종결어미가 발화 말 위치에서 음운 감쇄를 겪

어 나타난다(Ha, 2022). 어간 모음과 어미 모음의 동시 조음

이 어려움을 겪는 환경에서 비조화형이 더 자주 나타난다

(Jang, 2020).
b. 인지적 관점: 어간 모음의 변별력이 높아 (/ᅡ/-모음 어간) 

조화형 어미 없이도 어간의 인식이 쉽게 되는 경우에는 종

결어미의 형태가 (‘어’형으로) 통합되어 나타난다. 어미는 

어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할수록 평준화의 영향을 받아 

(‘어’형으로) 통합되어 나타난다(Kang, 2012, 2016).

다음 절에서는 말뭉치를 통한 분석의 과정과 결과를 제시한

다. 결과는 /ᅡ/-모음 어간 위주로 어떤 음운/형태적 요소와 사회

언어학적 요소들이 영향을 주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기술할 것

이다. /ᅩ/-모음 어간과 관련하여서는 말뭉치 분석의 결과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된 인지 실험을 3절에서 제시한다. 그리

고 모든 결과를 4절에서 논의하고 5절에서는 후속연구를 제안

하며 마무리한다. 

2. 말뭉치 분석 

이 연구에서 사용한 말뭉치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일상 

대화 음성 말뭉치 2020’(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22a)과 ‘일상 대화 음성 말뭉치 2021’(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22b)이다. 이 두 말뭉치는 복수의 주제 중에

서 선택된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두 명의 화자가 나눈 일상 대

화를 녹음 및 전사한 것으로, 2020 말뭉치의 경우 500시간

(870,162개의 음성 파일, 2,231개의 텍스트 파일로 총 54.1 GB), 

2021 말뭉치의 경우 1,000시간(1,416,216개의 음성 파일, 4,143
개의 텍스트 파일로 총 100 GB)의 방대한 분량을 이루고 있다. 
음성 자료는 16 kHz 표준화 및 16 bit 양자화를 거친 PCM 형식

의 파일로 제공되며, 텍스트 자료는 철자 전사, 발음 전사, 발화

자 정보(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거주지역 등), 대화자 관계, 대
화 주제 등을 담은 JSON 형식의 파일로 제공된다.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따른 철자 전사 외에 실제 발음에 따라 전사

한 발음 전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어 음운론 및 형태론 연구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 
말뭉치 조사를 위하여 Kang & Kim(2009)의 빈도 상위 1,000

개의 용언 가운데에서 ‘아’형 용언과 ‘오’형 용언을 선택하였다. 
먼저 ‘아’형 용언은 총 32개로, 17개의 동사, 13개의 형용사, 그
리고 2개의 보조 용언으로 구성되었다(목록은 부록 1 참고). 32
개의 용언 중 ‘ᄇ’불규칙 용언이 4개, ‘으’탈락 용언이 4개이고 

그 외에는 모두 일반적인 음운 규칙을 따르는 용언이었다. ‘오’
형 용언은 총 12개로, 8개의 동사와 4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었으

며 ‘ᄇ’불규칙 용언이 2개, ‘으’탈락 용언이 3개이다.1 어간의 모

음뿐 아니라 어미의 종류 역시 중요한 변수이므로 어미 역시 평

서 종결형, 의문 종결형, 연결형, 그리고 선어말 어미로 구별하

여 검색하였다.2

2.1. 어간별 검색형 예시

알- 않- 가깝- 담그-
a. 종결(평서) 알아/어. 않아/어. 가까와/워. 담가/거.
b. 종결(의문) 알아/어? 않아/어? 가까와/워? 담가/거?
c. 종결(평서높임) 알아/어요. 않아/어요. 가까와/워요. 담가/거요.
d. 종결(의문높임) 알아/어요? 않아/어요? 가까와/워요? 담가/거요?
e. 연결 알아/어*3 않아/어* 가까워/워* 담가/거*
f. 선어말 알았/었 않았/었 가까왔/웠 담갔/겄

2.1.의 예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의 ‘아’형 용언 어간에 

대해 총 12개의 형태(6종의 어미×조화형 및 비조화형)를 검색

하여 발화자 정보와 함께 추출하였다. 그 결과 총 127,510개의 

형태가 추출되었으며 이 중 조화형 126,821개, 비조화형은 689
개로 비조화형의 비율이 5.4%로 나타났으나, 이는 비조화형이 

99.3%에 이르는 ‘ᄇ’불규칙 용언에 의한 착시일 뿐,4 ‘ᄇ’불규칙 

용언을 제외하면 조화형 126,816개, 비조화형은 118개로, 비조

화형의 비율은 0.093%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ᄇ’
불규칙 용언의 경우 어간말 모음의 종류와 관계없이 ‘어’형 어

미와 결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논의에서

는 ‘ᄇ’불규칙 용언을 제외하고 분석한 내용을 다룬다. 우선 사

회언어학의 관점에서 결과를 분석했을 때, 연령대가 높아질수

1 ‘오-’, ‘보-’와 같이 어미를 만나 활음화를 겪는 어간은 제외하였다. ‘오’형 용언은 비조화형이 나오는지만 확인하였다.
2 검색 후 동음이의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잡어(雜魚), 남아(男兒) 등]에는 전수 검사를,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를 추출하여 예상하

지 못한 동음이의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3 ‘*’는 ‘알아/어’에 다른 음절이 연결된 어미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알아/어서’, ‘알아/어야’ 등의 어미가 있다. 
4 ‘ㅂ’불규칙 용언의 경우 비조화형이 572개 발견된 것에 비해 조화형은 ‘아까와’만 4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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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비조화형의 비율이 높아짐이 가장 먼저 확인되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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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령대별 조화형/비조화형의 비율
Figure 1. Proportions of harmonic/disharmonic tokens by age group

성별이나 지역에 따른 차이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

다. 비조화형의 비율이 여성 0.091%, 남성 0.099%로 카이검정 

결과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651). 지
역에 따라서는 전라권 화자들의 발화에서 비조화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0.134%), 경상권에서 가장 낮았으나(0.053%), 전반

적으로 0.1% 주위에서 형성되어 지역별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없

다.5 교육정도에 의한 차이 역시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졸 화자들의 발화에서 비조화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0.133%) 교육정도에 따른 일관성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종
합하면, 사회언어학적 요인들 가운데 연령대만이 유의미한 변

화를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음운/형태적인 특성에 따라 결과를 분석해 보면, 우선 품사에 

따라서는 보조 용언(0.190%)>동사(0.156%)>형용사(0.062%)의 

순으로 비조화형의 비율이 높았다. 보조 용언에서 그 비율이 높

은 것은 이 연구에 사용된 두 보조 용언(않-, 말-)의 특성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어미 종류 조화형 비조화형 비조화형비율(%)

종결
평서 40,603 74 0.182
의문 4,129 22 0.53

종결높
임

평서 13,818 0 0
의문 326 0 0

연결 51,327 12 0.023
선어말 16,613 10 0.06

표 1. 어미의 종류에 따른 조화형/비조화형 개수
Table 1. Numbers of harmonic/disharmonic tokens by suffix type

어미의 종류별로 비조화형의 비율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종결높임(-아/어요)의 경우 비조화형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연
결어미(-아/어, -아/어도, -아/어라)의 경우 0.023%, 선어말어미(-

았/었)의 경우 0.06%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Kang(2012)에서 제

시된 바와 같이 반말체 종결어미(-아/어)에서 비조화형의 비율

이 가장 높았고, 평서(명령 포함)형에 비해 의문형에서 그 비율

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알어?’가 14회 출현한 것이 주요

한 원인이다. 어미의 기능과 상관없이 단음절 어미의 비조화형

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는데, 다음

절 어미가 비조화형으로 나타난 경우는 ‘말어라’가 4회, ‘알어

도’가 1회로 총 5회뿐이었다. 
어간의 빈도는 비조화형의 비율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

났다(r=0.0424). 이는 Kang(2016)과 같은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어간의 음운론적 특성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 어간말에 자음군

이 있는 경우(예: 삶-, 앉-) 비조화형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

으며(0.66%), ‘으’탈락 어간의 경우(예: 따르-, 담그-) 일반 어간

에 비해(0.085%) 낮게 나타났다(0.062%). 
지금까지 기술된 결과는 혼합모형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6 사회언어학적 요인 중에

서는 나이만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며(p<.001), 언어학적 요

인 중에서는 ‘ᄇ’불규칙 용언이 그 외(규칙 및 ‘으’탈락 용언)에 

비해 비조화형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고(p<.001), 자음군이 

있는 용언이 단자음이 있는 용언에 비해 역시 유의미하게 높은 

비조화형 비율을 보였다(p<.001). 마지막으로 종결 어미가 다른 

어미들(종결 높임, 연결, 선어말 어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비조화형 비율을 보였다(p<.001). 어간의 음절 길이, 화자의 성

별, 지역, 그리고 교육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낳지 않았다

(p>.005). 말뭉치 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2. 말뭉치 분석 결과 요약 (‘ᄇ’불규칙 용언을 제외한 

/ᅡ/-모음 어간 한정)
a. 형태론적 특성(어간): 보조용언, 동사, 형용사 순으로 비조

화형의 비율이 높다. 
b. 형태론적 특성(어미): 비조화형은 주로 반말체 종결어미에

서 나타나며, 의문형에서 비율이 높다.
c. 음운론적 특성: 어간말 자음군 용언, 일반 어간, ‘으’탈락 어

간 순으로 비조화형의 비율이 높다. 
d. 사회언어학적 특성: 나이가 많을수록 비조화형의 비율이 

높다. 

3. 청취 실험

기존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ᅩ/-모음 어간에 대하여는 비

조화형이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여 비조화형 위주로 탐색하였다. 
우선 ‘돕-’과 ‘곱-’과 같이 ‘ᄇ’불규칙 용언임에도 단음절로 구성

된 /ᅩ/-모음 어간의 경우 여전히 조화형(도와, 고와)으로만 나

5 강원권과 제주권에서 더 낮았으나 이 두 지역은 화자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제외하였다.
6 glmer(harmony~syllable+irregular+consonant+suffix+age+sex+place+education+(1|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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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어간 중에서 

특이하게도 ‘돌-’만이 비조화형으로 쓰인 것이 확인되었고 11
개의 사례가 발견되었다.7 11개의 사례 모두 ‘돌어가-’ 혹은 ‘돌
어오-’와 같은 연결 어미와의 결합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자가 

먼저 해당 음성 파일을 청취한 결과 일부는 ‘돌아’로 들릴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8 Ha(2022)가 제시했던 ‘어말 환경’에서 모

음 감쇄를 겪어 ‘어’형 어미의 사용이 촉발/확산되었다고 하는 

가설과는 그 형태통사적 환경에서 차이가 있으나 ‘돌아/어가-’ 
혹은 ‘돌아/어오-’와 같은 환경에서도 ‘-아/어’의 모음이 감쇄되

어 분명하게 발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10개
의 음성 자료로 청취 실험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먼저 각 발

화에서 /ᅥ/로 표기된 모음에 해당하는 구간의 중간 지점에서 

포먼트를 측정하고, 그 단어가 사용된 문장에서 /ᅡ/ 및 /ᅥ/에 

해당하는 모음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그 모음 구간의 중간 지

점에서 포먼트를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저번에 그 환자가 돌

어가셨는데’라는 발화에서 밑줄 친 세 음절에서 각각 /ᅥ/, /ᅡ/, 
그리고 목표가 된 모음을 측정하였다. 

일련
번호

화자
성별

의도된 /ᅥ/ 의도된 /ᅡ/ 돌-‘아/어’
F1 F2 F1 F2 F1 F2

1 여성 585 1,323 723 1,312 597 1,094
2 여성 503 906 685 1,287 561 1,098
3 여성 395 836 524 926 411 859
4 남성 535 1,528 675 1,374 479 841
5 여성 371 1,122 478 964 445 784
6 남성 478 1,236 433 797 445 827
7 남성 없음 612 1,295 559 1,018
8 여성 506 1,134 666 1,083 656 1,099
9 남성 552 1,063 710 1,005 640 908

10 여성 493 1,243 702 1,476 653 1,114

표 2. 청취 실험에 사용된 10개 발화의 포먼트 측정 결과
Table 2. Formants of vowel tokens used for perception experiment 

모음의 포먼트는 여러 변수에 의해 변하므로 포먼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청각 인상과 함께 고려하면 많은 경우 화

자가 /ᅥ/ 모음을 목표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표 2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포먼트상으로는 /ᅥ/ 모음보다 /ᅡ/ 
모음에 가까운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하여 이 모음들은 /ᅥ/ 모
음이 의도적으로 발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음성적 과소실현

(undershoot)이라 보고, 한국어 청자들을 대상으로 청취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모음들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확인하고 발화에

서의 변이가 모음조화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0개의 발화에서 ‘돌아/어’ 부분을 추출

하여 1) 추출된 두 음절만 듣고 받아적기, 2) 추출된 두 음절만 

듣고 ‘도라’와 ‘도러’ 중에서 선택하기, 3) 전체 문장을 다 듣고 

‘도라’와 ‘도러’ 중에서 선택하기의 세 단계로 청취 실험을 실시

하였다. 총 56명(남성 13명, 여성 43명)이 세 단계에 모두 참여하

였으며 모든 참여자들이 한 강의실에서 스피커를 통해 듣고 판

단하도록 하였으며 각 판단을 /ᅥ/모음, /ᅡ/모음, 기타모음으로 

분류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10 단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짐을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무 정보 없이 판단한 1차
에서는 /ᅥ/의 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으나 양자택일한 2차에

서는 /ᅥ/와 /ᅡ/의 응답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44.5% 대 

44.3%), 맥락을 듣고 판단한 3차에서는 /ᅡ/의 비율이 88.0%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험 전 가정한 대로, 모든 모음이 /ᅥ
/를 목표로 발화된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단계

와 3단계에서의 판단 변화는 아직 한국어 청자들이 음성적으로

는 ‘돌어’로 들리더라도 대체적으로는 /ᅩ/-어간의 비조화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 2. 청취 단계에 따른 판단 변화
Figure 2. Numbers of responses to target vowels by trial

4. 논의

말뭉치 검색을 통해 비조화형이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간단한 청취 실험을 통해 비조화형의 출현에 대한 가

설을 검증해 보았다. 한국어 용언 활용에서의 모음조화 변이가 

최근에 시작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중세국어로부터 모음

조화의 약화는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고려하면 여전히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발동(actuation)과 전파

(transmission)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Bermúdez-Otero, 
2015). 이 절에서는 선행 연구 및 현재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

로 한국어 용언 활용에서의 모음조화 변화를 발동과 전파의 측

면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려 한다. 
먼저 비조화형의 발동, 혹은 출현과 관련해서는 Ha(2022)나 

Jang(2020)이 주장한 바와 같이 조음적인 관점에서 잘 설명이 

7 12개의 사례가 발견되었으나 그중 하나는 ‘들어’의 오기로 판명되었다.
8 이 중 한 개의 음성파일은 음질이 좋지 않아 청취할 수 없어서 제외하였다.
9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모음이 청취에 사용된 목표 발화와 포먼트상으로는 더 가까웠다.
10 남성 참여자의 판단에서 기타모음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카이제곱검정 결과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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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보인다. /ᅡ/가 한국어에서 유일한 저모음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음운 감쇄 혹은 음성적 과소실현이 

일어나기 쉽기에 /ᅥ/→/ᅡ/의 변화보다는 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Ha(2022)의 주장과 같이 어말은 장음화가 일어나면

서 모음의 상승(예, 같아→같애)이 일어나는 곳임을 고려하면 

어말 어미에서 그 변화가 더 뚜렷한 것 역시 잘 설명된다. 그리

고 Jang(2020)의 결과처럼 이 연구에서도 자음군이 있을 때 비

조화형의 비율이 높은 것 또한 자음군으로 인해 어간의 /ᅡ/와 

어미의 모음 사이 동시조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

다. 더 나아가 음운론적으로는 ‘어’형 어미를 허용하지 않는다

고 알려진 /ᅩ/-모음 어간의 경우에도 음성적으로는 /ᅥ/로, 혹은 

/ᅥ/에 가까운 모음으로 실현된 경우들이 발견되었고 3절의 청

취 실험 결과 3차에서도 7.86%의 /ᅥ/ 인식률을 고려한다면, 적
어도 일부 화자들은 /ᅩ/-모음 어간의 비조화형을 받아들일 준

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ᅩ/-모음 어간의 비조화형도 발

동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조음적 관점에서 설명되지 않는 사실도 존재한다. 무

엇보다도 동시조음이 조화형의 중요한 동기라면 /ᅡ/-모음 어간

보다는 /ᅩ/-모음 어간에서 비조화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

다고 할 수 있다. 모음 사각도상 /ᅥ/ 모음은 /ᅡ/와 /ᅩ/의 사이에 

있으므로 어간의 /ᅩ/에 이끌려 /ᅡ/가 /ᅥ/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1 그러나 /ᅩ/-모음 어간은 ‘아’형 어미를 고집하

고 있다. 
따라서 조음적 관점 외에 인지적 혹은 청음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모음조화의 변이 및 변화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조
음적인 이유로 ‘발동’이 되었다면 그것이 언중에 의해 받아들여

지고 ‘전파’되는 과정에는 청자의 판단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

다. 음운 감쇄에 의해 /ᅡ/-모음 어간 및 /ᅩ/-모음 어간 다음에 

‘어’형 어미가 등장했을 때 청자가 /ᅡ/-모음 어간의 비조화형만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청취적 관점에서는 감쇄를 겪은 모

음이 어간의 /ᅡ/ 모음과 쉽게 대비되기 때문에 /ᅥ/로 인식할 가

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인지적 관점에서는 Kang(2012)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ᅡ/-모음 어간의 경우 어간만 들어도 변별력

이 높아12 후행하는 어미의 모음조화가 덜 요구된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어미의 종류에 따른 차이 역시 인지적 관점에서 설명

할 수 있는데 반말체 종결 어미의 경우 어간으로부터 분리해서 

인식하기 쉽기 때문에 어미의 평준화를 비교적 쉽게 이루는 것

으로 보인다(Kang, 2012). 한국어 용언의 경우 반드시 어간과 어

미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므로 ‘잡아’의 경우 ‘잡-아’로 형태분

석을 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나, ‘잡아요’의 경우 ‘잡-
아-요’로 분석할 가능성 외에 ‘잡아-요’로 분석할 가능성도 있

다. 따라서 ‘잡아’라는 형태를 저장된 형태에서 그대로 가져온

다면 왜 단음절 종결 어미에서만 비조화형이 출현하는지에 대

한 설명이 된다. 그리고 이는 연결어미에서 발견된 비조화형을 

설명하기에도 적합하다. ‘말어라’가 3회, ‘알어도’가 1회 관찰되

었는데 이는 ‘말어’와 ‘알어’가 다수 관찰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관점은 ‘으’탈락 어간의 비조화형의 

비율이 낮은 이유도 설명한다. ‘담가(담그-아)’나 ‘따라(따르-
아)’의 경우 /ᅡ/ 만을 어미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 어간에 비해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어미를 분석해서 발화하기보다는 저

장된 형태, 즉 조화형을 그대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면, 비조화형은 종결 어미에서 일종의 변이형으로 시

작되어 /ᅡ/-모음 어간과 결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현재

는 다른 어미로의 확산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

구의 결과 중 기존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낮은 비조화형의 비율이다. Hong(2008)에서 /ᅡ/-모음 

어간의 비조화율이 10.27%임을 고려하면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또한 Kang(2016)에서는 /ᅡ/-모음 어간과 종결 어미의 결합형에 

대해서는 조화형과 비조화형을 동일하게 선호한다는 응답이 

3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

을 추정해 보면 Hong(2008)에서 사용한 세종 말뭉치가 형태소 

분석까지 완료된 정밀 전사 말뭉치라 한다면 이 연구에서 사용

한 말뭉치는 간략 전사 말뭉치에 가깝기에 ‘아’형 어간으로 판

단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본다. 또한 녹음이라는 환경이 이른

바 ‘표준형’에 가까운 발음을 유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 나

아가 어형에 대한 인식과 실제 발화는 다를 수도 있는데

(Chambers, 2013), 아래 몇몇 사례들을 통해 관찰되듯이 많은 사

람들이 듣는 노래들에서 이미 비조화형은 자주 나타나고 있다. 

4.1. 노래 가사에 등장하는 조화형 및 비조화형

a. 뭐 나도 알어 (매드클라운, ‘거짓말)
b. 오늘도 여유롭게 챠트 위를 날어 이제는 인기라는 뜬구름 

어떻게 타고 노는지 좀 알어 (토이, ‘인생은 아름다워’)
c. 난 괜찮어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어 한 개도 부럽지가 않

어 (장기하, ‘부럽지가 않어’)
d. 나중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오늘 하루 곱씹으며 행복하게 

살어 나중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오늘 하루 곱씹으며 나를 

잊지 말어 (싸이, ‘낙원’)
e. 어쩔 수가 없어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야 돼 그게 뭐든 간

에 마음 깊숙이에 꾹꾹 눌러 담아야 돼 모가 난 돌이 정에 

11 익명의 심사자께서 Pierrehumbert(1993) 방식으로 자질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제안해 주셨다. 다음 세 모음의 자질을 /ㅏ/: [-high, +low, 
+back, -round], /ㅓ/: [-high, -low, +back, -round], /ㅗ/: [-high, -low, +back, +round]로 본다면 유사성은 ‘공유자질수/공유+대립자질수’로 계산되어 /
ㅏ/-/ㅗ/의 유사성은 0.5에 그치는 반면, /ㅓ/-/ㅗ/의 유사성은 0.75에 이른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동시조음을 동기로 본다면 /ㅗ/-모음 어간에서 비

조화형이 더 잘 나타나는 것이 예상된다. 
12 Kang(2012)은 청취실험을 통해 한국어 청자들이 소음이 섞인 상황에서도 /ㅏ/는 99% 이상의 경우에 정확하게 인식하나 /ㅗ/는 87%로 그 정확도

가 떨어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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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잖아 뭐를 숨기고 참아야 돼 (싸이, ‘밤이 깊었네’)
f. 밀당 어장 그런 거 난 잘 몰러 (방탄소년단, ‘상남자’)
g. 사실 나는 혼자있더라도 잘 놀어 (시키야820, ‘숨’)

(4.1.a)의 경우 이 가사의 전후에 나타나는 ‘모르겠어’, ‘같았

어’ 등과 운을 맞추기 위해 비조화형을 선택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4.1.b)–(4.1.d)의 경우는 조화형으로도 운을 맞출 수 있

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비조화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4.1.e)는 말뭉치 관찰 결과와 같이 어말 어미가 아닌 경우는 조

화형이 사용되는 것을 보인다.13 그리고 앞서 기술했듯이 /ᅩ/-
모음 어간의 경우에도 비조화형이 관찰된다[(4.1.f), (4.1.g)]. 정
리하면, 대중적인 문화에서는 실제 발화에서보다 비조화형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한국어 화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말뭉치 검색 결과를 통해 선행 연구들이 제시했던 

한국어 용언 활용에서 보이는 모음조화 변이의 양상을 확인하

였다. ‘ᄇ’불규칙 용언들은 이미 ‘어’형 어미로 전환이 완료되어

었고, /ᅡ/-모음 어간의 경우 단음절 종결 어미의 결함하는 경우 

비조화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던 기타 어미(연결 어미 및 선어말 

어미)에서도 소수이지만 비조화형을 발견하였고, /ᅩ/-모음 어

간에서도 역시 소수이지만 비조화형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양

상을 발동과 전파로 나누어 발동은 주로 조음적 관점에서 설명

하고 전파는 청취 및 인지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요약하면, 
어말에서 음운 감쇄 또는 과소 실현이 일어나 변이가 발생하고, 
청자는 어간의 마지막 모음이 /ᅡ/일 때 모음의 감쇄를 더 잘 인

식하고 (또는) 어간의 모음이 /ᅡ/일 때는 어간의 변별력이 높아 

조화형의 필요성이 덜하여 /ᅡ/-모음 어간 뒤에서 비조화형이 

먼저 받아들여졌다고 본다. 또한 다음절 어미와는 달리 단음절 

어미의 경우 어미를 독립적으로 인식하기 쉬워 일종의 평준화

인 변화를 더 쉽게 겪는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어간 및 어미에 

따른 모음의 변이가 다른지에 관한 조음 실험과 /ᅡ/ 이후에 모

음의 감쇄를 더 잘 인식하는지에 대한 청취 실험을 후속 연구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남은 질문은 언어 습득에서 변화를 이끌 만한 요인

이 있는가이다. 형태론적 관점에서는 현대 한국어에서 보이는 

‘어’형 어미의 확산을 평준화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세 한

국어에서 현대 한국어로 넘어오면서 ‘아’형 어미를 취하는 양성 

모음의 비중이 줄어들어 ‘어’형 어미가 우세하게 되고 이러한 

빈도의 비대칭성 및 형태소의 교체를 줄이려는 화자들의 의도

로 인해 ‘어’형 어미로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Kang, 2002). Wordbank(wordbank.stanford.edu)에 등록된 18
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아동들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용언을 보

면 ‘아’형 어미를 취하는 양성 어간이 52개(25.4%),14 ‘어’형 어

미를 취하는 음성 어간이 118개(57.5%), 그리고 ‘해’처럼 ‘애’로 

실현되는 어간이 35개(17.1%) 등장한다. 참고로 영어의 경우 총 

103개의 동사가 이 기간의 아동 발화에서 관찰되는데 규칙 동

사가 59개(57.2%), 불규칙 동사가 44개(42.8%)이고, 이 아이들

의 발달 과정에서 과도한 일반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언어 발달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언어자료

가 부분적인 경우가 많고 형태론적 생산성은 주로 범주적으로 

일어나 결국 아이들이 과도한 일반화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Lignos & Yang, 2016), 다음 역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아동의 입장에서 과반의 어간이 

절대적으로 ‘어’형 어미를 취하고 /ᅡ/-모음 어간의 경우에도 상

대적으로 ‘어’형 어미를 취하는 사례들을 접한다면, 습득 과정

에서 과도한 일반화가 일어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이후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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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 모음 품사 음운특성 어간빈도
않 /ᅡ/ 보조용언 일반 103,362
같 /ᅡ/ 형용사 일반 51,460
받 /ᅡ/ 동사 일반 33,440
알 /ᅡ/ 동사 일반 31,498
많 /ᅡ/ 형용사 일반 24,831

따르 /ᅡ/ 동사 으탈락 23,314
살 /ᅡ/ 동사 일반 22,803
말 /ᅡ/ 보조용언 일반 12,838
찾 /ᅡ/ 동사 일반 11,214
잡 /ᅡ/ 동사 일반 10,039
앉 /ᅡ/ 동사 복자음 9,530
남 /ᅡ/ 동사 일반 7,864
작 /ᅡ/ 형용사 일반 7,061

아름답 /ᅡ/ 형용사 ᄇ불규칙 5,227
가깝 /ᅡ/ 형용사 ᄇ불규칙 3,701
나쁘 /ᅡ/ 형용사 으탈락 2,570
짧 /ᅡ/ 형용사 복자음 2,400
깎 /ᅡ/ 동사 일반 827
깔 /ᅡ/ 동사 일반 823
갚 /ᅡ/ 동사 일반 742

담그 /ᅡ/ 동사 으탈락 656
가르 /ᅡ/ 동사 으탈락 608
귀찮 /ᅡ/ 형용사 일반 554
빨 /ᅡ/ 동사 일반 500

아깝 /ᅡ/ 형용사 ᄇ불규칙 474
갈 /ᅡ/ 동사 일반 458
얇 /ᅡ/ 형용사 복자음 457
잦 /ᅡ/ 형용사 일반 455

점잖 /ᅡ/ 형용사 일반 423
감 /ᅡ/ 동사 일반 379

사납 /ᅡ/ 형용사 ᄇ불규칙 379
삶 /ᅡ/ 동사 복자음 376

모르 /ᅩ/ 동사 르불규칙 22,359
높 /ᅩ/ 형용사 일반 9,234

오르 /ᅩ/ 동사 으탈락 5,387
모으 /ᅩ/ 동사 으탈락 3,767
돌 /ᅩ/ 동사 일반 2,811
놀 /ᅩ/ 동사 일반 2,743
옳 /ᅩ/ 형용사 일반 2,014
돕 /ᅩ/ 동사 ᄇ불규칙 1,950
뽑 /ᅩ/ 동사 일반 1,875
좁 /ᅩ/ 형용사 일반 1,534
몰 /ᅩ/ 동사 일반 1,341
곱 /ᅩ/ 형용사 ᄇ불규칙 1,171

부록 1. 연구에 사용된 어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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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구어 말뭉치를 통한 한국어 용언활용에서의 모음조화 변이 및 변화 추이 연구

강 희 조

조선대학교 영어교육과

국문초록

이 논문은 현대 한국어 용언활용에서 모음조화 양상에서 보이는 변이(조화형과 비조화형의 공존)가 어떤 언어 내

적/외적 변수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변화의 발동과 전파 과정을 설명하려는 연구이다. 이를 위하

여 국립국어원 발행 일상 대화 음성 말뭉치를 활용하여 42개 어간의 조화형 및 비조화형을 검색한 후 음운/형태적 

특성 및 사회언어학적 특성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비조화형의 비율이 1%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은 /ᅡ/-모음 어간이 단모음 종결 어미와 결합한 사례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기존 연구들에

서 거의 보이지 않던 연결 어미나 선어말 어미의 경우에도 비조화형이 소수 나타났다. 말뭉치에서 발견된 /ᅩ/-모음 

어간의 비조화형을 자료로 삼아 청취실험을 실시하여 비조화형의 발동이 음운 감쇄나 과소 실현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을 보였다. 다만 전파되는 과정에는 모음의 변별도나 형태적 분석과 같은 인지적 관점에서의 설명이 더 나

음을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현대 한국어의 모음조화 변이 및 변화는는 조음적/인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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